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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실적 없으면 교역자들 교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교회를 만들려

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씩 전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이 직장 다니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나

는 말 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도 밀어붙이고 왔는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가지고 그럭저럭 하면 안 됩니다. 교역

자들 다시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역자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시 보는 것만큼 힘들게 하려고 합

니다. 

아픈 교역자는 쉬게 해야지 자꾸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 못해서 남보다 자기가 먼저 넘어지면 다른 사람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분봉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150명 넘어서도 계속 부흥하면 그때 분봉하면 됩니다. 너무 자주 분봉을 

하면 교회가 크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채운 후에 분봉을 해야 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봉하면 대개 부교역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부교역자들도 지

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 교역자가 다른 곳으로 가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부교역자가 해야 합니

다. 부교역자는 만날 부교역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부교역자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캠퍼스를 잘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기본이 70명에서 100명인데 이 정도는 인원이 있어야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전도된 사람만 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만 앞으로 달리고 몸은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게 해야 합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

야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혓바닥 깨물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겨울철에도 힘이 납니다. 운동을 안 해서 대

부분 병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10명 정도인 개척교회는 금방 잘 될 것입니다. 금년도 30명 내년에 50명 그리고 배가운동하면 100명됩

니다. 100%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만 하면 다 됩니다. 3년 안에 100명 만들어 보십시오. 

회원들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

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관리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건강한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진

짜 젊다고 다 그럽니다. 청중을 이끌다 보면 사실상 많이 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하니까요. 그

러나 나는 건강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합니다. 

의학부들은 회원들 건강 잘 살펴주고 건강 교육도 한 번 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하십시오. 꼭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회원들이 잘 모릅니

다. 자기의 병을 잘 모릅니다. 남 아픈 것만 신경 쓰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 아픈 것은 잘 보는데 

자기 병은 잘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건강한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

깝습니다. 운동안 하고 제대로 자기 몸 안 챙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의학부는 건강교육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병들면 사명을 줘도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해야 합니다. 


